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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배터리 사고방지법 “복잡”
발열 발생관리가 가장 중요 … 비정품 사용이 고장․오작동 주범

2008년 들어 잇따라 노트북 배터리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용과 관리법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조기업의 사고 대책과 품질 관리이지만, 사

용자 역시 가능한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면 조금이나마 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충고했다.

노트북 배터리 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발열로, 무엇보다 제품에 지나친 열이 발

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우선 충전이 완료되고 이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야 한다. 제품마다 과충전을 막기 위

한 장치가 돼 있지만, 장치에 문제가 생기거나 정품이 아닌 배터리는 과충전으로 발열 및 팽창 등 이상이 생

길 수 있다.

베개 위나 온돌 방바닥, 전기장판 등 과열의 우려가 있거나 통풍이 되지 않는 곳에서의 사용은 금물이며, 특

히 여름철 밀폐된 자동차 안에 제품을 두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노트북은 제품 특성상 사용시 CPU 등에서 발생하는 많은 열을 쿨러를 통해 외부로 발산시키는데, 베개처럼 

푹신한 곳에서는 통풍구가 막혀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온돌 방바닥이나 전기장판에서의 사용은 한마디로 <불

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노트북을 켜놓은 채로 LCD 뚜껑을 닫아 놓는 것 역시 좋지 않다. 통풍구 뿐만 아니라 제품 상판도 노트북

의 열을 발산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LCD 뚜껑을 닫으면 중요한 발열 수단을 차단시키는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또 노트북이 꺼지지 않은 채로 가방에 넣어 이동할 때는 밀폐된 공간에서 열이 배출되지 않으면서 과열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동 시에는 반드시 전원이 꺼진 것을 확인한 뒤 가방에 넣어야 한다.

데스크톱 대용으로 장시간 책상 위에 두고 쓰는 사용자라면 주요 IT전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전용 쿨링 

패드를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격대는 1만5000원에서 5만원대까지 다양하다.

아울러 습기와 물은 노트북의 천적이다. 적지않은 사용자들이 커피나 음료수 등을 키보드에 엎지르는 경험

을 하는데, 습기가 본체로 스며들어 합선으로 인한 고장과 심하면 화재까지 초래할 수 있다.

만약 키보드에 물을 쏟았다면 즉시 플러그를 뽑고 배터리를 뽑아 전원을 차단시킨 뒤 바로 A/S를 요청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비정품을 사용하면 제품의 호환성 문제로 인해 고장과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비정품은 비용절감과 기술부족 등 이유로 안전장치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하

다.

그리고 노트북을 떨어뜨리거나 임의로 분해하는 등 행위도 금물로, 고도의 내부 집적형 설계가 적용된 배터

리는 의외로 작은 충격에도 내부가 망가지며 폭발과 화재 등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임의로 제품을 분해하다 

감전을 당할 수도 있다.

관련업계의 전문가는“제품의 설계와 구조, 관리 등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더불어 사용자 역시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 역시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

수적”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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